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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아트의 국내 고등교육 가능성 – 창의적 융복합
교양교과 제안을 중심으로

The Higher Education Possibility of Sound Art in Korea – Focusing on 
the Proposal of Creative Fusion Liberal Arts Learning

이은영*

Irene Eunyoung Lee*

요 약 사운드아트(Sound Art 또는 Sonic Art)는 20세기 중반부터 주로 유럽과 미대륙을 중심으로 실천되어 온 현대

예술의 한 지류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원예술 분야로 간주하거나 현대음악이나 미디어아트의 하위장르

(subgenre)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북미와 유럽의 일부 유수 대학에서 전공으로 개설되어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실천적인 작가로 활동을 하는 인재들을 사회로 배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비

주류적 예술 분야로 간주되는 것이 실상이고, 국내의 대학에서는 아직 사운드아트를 주전공으로 개설한 학교를 찾아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창의적 융복합 교양교과로서 실제로 국내 4년제 종합대학에서 운영하는

<현대사회의 사운드아트>라는 교양교과목 수업모형과 교수법의 소개와 함께 고등교육의 교양학습으로서 사운드아트

활용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주요어 : 사운드아트, 교양교육, 융복합 창의성, 예술감상, 실천주의적 교양교육

Abstract Sound Art (Sonic Art) is a branch of contemporary art that has been practiced dominantly in Europe 
and the Americas since the mid-20th century; and in Korea, it tends to be regarded as a multiple art field or 
as a subgenre of contemporary music or media art. Since the 2000s, some leading universitie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have been opened sound art majors, producing talented people who specialize in this field or work 
as practical artists, yet it is still considered a non-mainstream art field. It is difficult to find schools that have 
opened sound arts as their major program in domestic universities.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a liberal arts 
curriculum model and teaching methods used in the <Sound Art of Modern Society> course operated in a 
four-year university in South Korea, this paper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using sound art as a main subject in 
liberal arts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as a creative fusion liberal arts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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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Covid 19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세계적으로 거의 모

든 산업분야에서 네트워크 소통이 상당히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1인미디어 콘텐츠의 사용의 엄청난 증가와

스마트미디어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SNS와

OTT 콘텐츠들이 생산·배포되었다 [1, 2]. 이로써 누구

나 쉽게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기속화된 디지털 정보사

회의 발전은 당연히 사운드아트 분야에서 활동하는 수

많은 작가들에게도 자신들의 작품을 알릴 수 있는 멀티

미디어 콘텐츠 환경을 제공했고, 그로 인해 관심있는

사람들은 이전의 시대에 비하여 예술작품을 쉽게 인터

넷 콘텐츠로 작품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뿐

만 아니라, 최근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활용되고 있는

OpenAI의 ChatGPT와 같은 생성기반 AI 서비스는 수

많은 인터넷상의 정보들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문화예술 산업 전

반에서 더욱 다채로운 AI기술의 활용이 예견되고 있다

[3]. 당연히 사운드아트 분야의 관련된 자료들도 인터넷

상에서 꾸준하고 빠르게 생성, 유통, 축적, 그리고 보완

되면서 다양한 예술적 실천과 학문적 발전을 살필 수

있게 확장하고 진전될 것이 예측된다. 그러나, 현재 우

리나라의 대학 환경은 고령화 저출산 사회에 접어들어

급격하게 줄어드는 학력인구로 인해 존폐위기가 계속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4], 입학경쟁률과 취업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고로, 대학의 전공수업들은 졸업생

이 사회에 취업할 인재의 양성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문화예술관련 전공은 순수예술보다는 문화산업에서 취

업이 가능한 대중예술 직업군에서 활동할 인재를 교육

하고 배출하는 커리큘럼을 우선시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운드아트는 기존의 실용음악이나 음향제작 전공과

커리큘럼상의 유사점이 존재할 수 있는 점, 또한 국내

에서는 음악·음향과 함께 기술기반의 공학과 예술철학

등을 다룰 수 있는 석·박사 교수진 층이 아직 두텁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이 전공이 일반 국내 대학에서 개

설되는 것은 그리 낙관적일 수는 없어 보인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본 연구자는 아직 국내 대학에서 많이 다루

어지지 않은 사운드아트 예술을 활용한 교과목인 <현

대사회의 사운드아트>를 개발하여 충청남도에 위치한

4년제 H종합대학교에서 2021년 2학기부터 일반교양 교

과목으로 운영하였고, 경험칙상 이 교양교육의 의미와

가치가 상당히 있음을 확신하기에 본 논문에서 교과과

정 설계와 운영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Ⅱ. 본 문

1. 사운드아트 고등교육 현상(現狀)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학에는 순수

예술적인 성격의 사운드아트를 독립적인 전공으로 운

영하는 학교를 찾기 힘들다. 오늘날 사운드아트는 음악,

미술, 기술, 건축, 도시 설계, 환경 소리, 라디오 작업,

그리고 예술철학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학제적이고

융복합적인 예술 분야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5, 6],

국내에서는 간혹 서울대학교의 작곡과, 한국종합예술대

학교의 음악원 내 뮤직테크놀러지 전공, 홍익대학교의

미디어전공이나 학제전공, 성균관대학교의 미디어영상

전공 등 사운드와 밀접하게 연관된 학과 안에서 사운드

아트 창작 또는 연구 교과목이나 워크숍 프로그램 등이

간혹 운영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명실상부하게 독

자적인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명시된 짜임새 있는 커리

큘럼을 운영하고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는 아직 없어보

인다. 그런데 20세기 말 또는 2000년대에 들어설 무렵

부터 이미 영미권과 유럽 등지에서는 혁신적인 유수의

대학원과 대학교에서 사운드아트 전공을 개설하기 시

작하였고, 지난 20여년간 차차 그 수가 증가했다. 앞서

가는 일부 국가들의 학교와 전공을 언급하자면 우선 미

국은 뉴욕에 위치한 Columbia University의 Sound Art

석사과정 (MFA) [7], 일리노이에 위치한 Northwestern

University의 Sound Arts and Industries석사과정

(MA) [8], 시카고에 위치한 시카고예술대학교 (SAIC)

의 Art and Technology/Sound Practices (AT/SP) 전

공의4년제 학사과정(BFA) 그리고 2년제 석사과정

(MFA)[9], 그리고 캘리포니아 CalArts 예술대학의

Music Technology Interaction Intelligence Design

(MTIID) 전공과 Composition and Experimental Sound

Practices 전공이 4년제 학사(BFA)와 2년제 석사

(MFA) 프로그램을 제공하고[10, 11] 이 외에도 타학교

들이 상당 수 있다. 두번째로 영국을 살펴보면, 6개의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진 런던예술대학교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의 런던커뮤니케이션대학 (London

College of Communication)에서 3년제 우수 학사

(BA(Hons)) 과정[12]과 2년제 석사(MA) Sound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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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13], 에든버러 대학교 (University of Edinburgh)

의 Sound Design (MScR) 석사전공[14], 왕립예술대학

(Royal College of Art)의 Sound Design (MA) 석사전

공[15] 등을 사운드아트 학과로 볼 수 있고 언급된 학

교들의 학과 이외에도 Music Technology나 Acoustics

등의 학과에서 대중음악 이외의 실험적인 연구와 창의

적 소리예술을 교육·연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베를린 예술대학교 (Berlin

University of the Arts)의 Sound Studies and Sonic

Arts 석사과정(MA)[16], 미디어 예술 아카데미 쾰른의

Media and Fine Art학과 내 Sound Art / Sound

Studies 학사와 석사에 상응하는 자격증(Diploma) 과정

[17], 그리고 헤이그 왕립예술원 (the Royal

Conservatoire, The Hague)의 Sonology 전공 학사와

석사과정[18, 19] 등이 있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 대학

의 사운드아트 전공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소리, 음향

및 현대음악과 관련된 이론과 실천, 또는 첨단과학 기

술 응용 및 창의적 도구 개발 등을 숙달할 수 있는 커

리큘럼과 근현대시대에 새롭게 정립되어가는 인간 예

술의 표현과 소통 방식의 변모·확장을 반영하고 특이성

을 감안한 심도 깊은 예술철학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학생들의 창의적 예술성을 함양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도 사운드아트의 특수

성과 보편성을 잘 정리하면서 예술적 확장을 위한 전공

교육으로서 연구와 교육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연구소나

전공이 생기면 좋을 것이다.

2. 교양교과 내용

1) 사운드아트 101

일반 대학생 대상의 사운드아트에 대한 교양교과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예술이란 무

엇인지, 그 ‘알 수 없는 모호성 (je ne sais quoi)’에 대

한 이해를 높이는 것, 그리고 20세기 현대예술과 음악

의 다양성에 대한 기본적 설명과 함께 사운드아트의 기

원과 역사적 발전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제적인

성격이 강하여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고 일컬어지는

것이 사운드아트의 본질적인 특성이므로 [20-22], 학습

자들이 이 예술을 처음 접하게 될 때 과연 단순하게 정

의하거나 하위장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왜 쉽지

않은가에 대하여 유연하고 열린 사고로 받아들일 수 있

도록 할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사운드아트를 강의할 것이 아니라 고대 예술의 제의적

인 종합예술의 기원부터 고정화된 예술의 관념에 도전

한 20세기 아방가르드(avantgarde), 플럭서스(fluxus),

우연성음악(chance music), 레디메이드(ready-made),

구체음악(music concrète)등의 현대예술이 있기까지 주

류의 흐름과 도전적 변화, 예술적 진화의 의의를 간단

히라도 정리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예술의

변천에 대한 이해는 다원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적, 그

리고 실용주의적 사조들이 디지털 문화와 어울리면서

미디어아트 등 새로운 표현들이 등장하는 경향에 맞물

린 가운데 1960년대부터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발달한

사운드아트의 배경과 역사적 진화를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된다.

또한, 사운드아트의 개념설명, 세부장르, 그리고 간단

한 역사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며 예제들을 보여주는

방식을 혼합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상식을 넓혀주는 것

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운드아트는 작은 개념으로

는 ‘소리(音)’를 표현기법, 매체, 또는 개념 등으로 활용

하면서 작가의 자율적(autonomy)인 예술표현을 만들어

내는 다양한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광범위하게는 예술철학[6]과 건축이나 도

시설계 등 공간적인(spatial) 분야[5]도 긴밀히 연결된

매우 학제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운드아트의 다

양한 하위장르 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시

각적인 조각물과 음악, 소리, 혹은 음향적 요소를 결합

하여 공간적인 형태의 예술 작품으로 감상하게 되는 작

품을 주로 일컬으며 간혹 장소 특정적(site-specific)이

기도 한 사운드조각(sound sculpture),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에서 물리적 또는 개념적으로 소리 요소를 얹어 새

로운 공간으로 인식 또는 경험하도록 하는 사운드설치

(sound installation), 소리와 시각의 요소를 하나로 만

들어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오디오비주얼

(audiovisual), 특정지역이나 사회에서 고유한 소리환경

이나 풍경을 활용하는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s),

소리와 물리적, 미적, 그리고 행동적인 요소들을 종합하

여 연출하는 사운드공연예술(sound performance art),

전자적으로 음악과 소리 음향 조작과 프로세싱을 융합

하는 전자음향/음악(electro-acoustic), 그리고 시적인

단어의 발음, 강세, 음성의 톤과 특정 음성 기술을 사용

하여 음악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소닉시(sonic poem)등

으로 구현되는 등을 언급할 수 있다 [6,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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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아트의 역사를 말할 때 그 시초에 대한 의견

은 여러 의견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23], 어떤 학

자나 예술가는 후기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인 독일의

빌헬름 리하르트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가

창시한 종합예술인 총체극(Gesamtkunstwerk) 또는 그

의 1849년 저술서 <미래의 예술 (The Artwork of the

Future)>룰 중요한 시발점으로서 언급하고[24], 어떤

주장은 프랑스의 미래파 화가였던 루이지 루솔로(Luigi

Carlo Filippo Russolo)의 1912년 노이즈 뮤직 실험 등

에 상당한 기원적인 무게를 두기도 한다[25, 26]. 어쨌

든, 사운드아트는 특히 1900년대 중반부터 마그네틱테

이프 등의 새로운 도구들로 다양한 소리를 녹음, 저장

그리고 재생할 수 있는 매체들과 전자적으로 음향 프로

세싱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출현하게 되면서 현대음악

작곡가인 피에르 쉐페르(Pierre Schaffer)와 같은 예술

가의 구체음악 작업이나 존 케이지의 우연성음악 등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또 미술 전시회나 출간 서

적 등에서 사운드아트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오늘날

까지 전 세계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활발히 역동적인 활

동을 벌이도록 진화한 것을[20, 23] 학습자에게 설명하

는 것은 필요하다.

2) 듣기 미학

무엇보다도 먼저 학생들이 이 교과목에서 경험해야

것은 ‘주의 깊게 듣기’ 이다. ‘듣기의 예술’에 대한 많은

고찰을 한 연구자들은 하나같이 ‘소리는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듣는 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른 경

험을 하는 점’을 주목한다[27-29]. 이런 특성을 감상자

가 인식하고 이해하게 될 때 소리는 예술로써 더욱 흥

미로운 재료이자 주제가 될 수 있고, 교실안에서 듣는

자연의 환경 소리마저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30].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적

절하게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소리를 주의

깊게 듣는 경험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차차 소리와 관련

된 음양학적 특성이나 녹음, 편집 등의 소리조작까지

학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체험기반의 과제들을 적절히

섞어서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 <현대사회의 사운드아

트>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예로 소개를 하자면,

강의실에서 교수자가 소리의 특성이나 마이크의 특성

에 대하여 이론적인 설명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지루

하고 학습효과가 떨어지므로 학기 초반부터 학생들에

게 녹음 과제를 수행하게 한다. 2주차와 3주차 즈음 수

업내용에 대한 감상을 약 30초 내외로 말하는 것을 직

접 핸드폰으로 녹음하게 한다. 약 1주일 간격을 두고

낮과 밤을 다르게 지정하여 과제물을 생성하여 제출하

게 할 때, 직접 녹음한 음원을 듣고 감상을 간단히 적

도록 요구한다. 이 과제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평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주변의 소리에 대해 인식

하게 될 뿐 아니라 밤과 낮 소리의 질감의 차이, 또는

날씨의 영향에 의한 소리의 변화, 본인의 컨디션에 따

른 청각적 요소의 차이 등을 구분하면서 경험적으로 소

리의 특성을 하나씩 알아가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

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조용한 내부환경에서 핸드폰

마이크를 본인의 입에서 대략 10cm 가까이에 들고 녹

음하는 것과 30cm 이상 간격을 두고 녹음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녹음 한 뒤 감상하게 하는 것은 마이크 위치

등의 차이로 발생되는 녹음소리의 차이점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 된다. 그리고 타학생과 각자 녹음한 음원

을 교환하여 비교하여 청취할 때에는 비록 같은 지시

사항이었지만 각자 다르게 연출하여 다른 특징으로 소

리화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과

제와 청취연습은 듣기 미학의 경험적 학습의 좋은 방법

이자 예술적 표현의 창작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31]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3) 사운드 조작 학습

예술교육을 하는 데 있어 실천적인 면이 있어야 학

습이 되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 실천주의적 음악교육론

가인 뉴욕대학교의 데이빗 엘리엇(David J. Elliott) 교

수는 특히 음악 작품이 인간의 ‘음악하는 행위’와 분리

될 수 없다는 것과 음악은 역사,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32]. 불특정 다수

의 전공이 뒤섞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교과

목은 매 학기마다 수강생의 전공 배경과 인원이 다르

다. 게다가 음악교양과 같은 교과를 운영할 경우에는

학생들 사이에 각자 음악교육적 경험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흔한 일이다. 그러므로 교양으

로 실천적인 예술적 표현의 교육을 할 경우, 학생수준

의 편차에 의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전지식에 의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환

경의 제약과 한계를 고려해서 교과를 설계할 필요가 있

다. 또는 교수자가 ‘학교와 학생들의 상태를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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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

론적인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해 선택과 고민을 매학

기마다 하고 맞춤형처럼 조정하여 운영하는 묘(妙)를

발휘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현대사회의 사운드아트> 에

서 실천적인 예술표현의 교육을 위해 어느 누구나 간단

히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음성편집 또는 동

영상편집 프리웨어(free-ware)를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소리를 편집하고 조작하는 방법을 교수자의 동영상 강

의를 따라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최근엔

Wondershare Filmora 12를 활용하여서 기존에 본인들

과 타학생들이 과제로 녹음한 음원을 활용해 목소리 편

집, 환경음(ambience) 치환, 배경음악 삽입, 이펙트

(SFX) 음원 삽입, 그리고 잔향(reverb), 에코(echo), 코

러스(chorus), 피치(pitch)등의 소리 시그널 변형 이펙트

(audio signal processing effects)를 적용한 뒤에 편집

된 음원을 추출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대부분의 수강생

들이 모든 편집적인 요구사항들을 완수할 뿐 아니라 음

원편집은 어려울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비

해 과정이 쉽고 흥미로워서 앞으로 자신이 소리로 표현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경

험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습자들의 현상학적 그

리고 표현적, 행동적 반응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실

천기반 사운드 편집학습의 교육적 의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4) 작품조사와 감상활동 학습

학습자들이 사운드아트의 다양한 표현법을 흥미롭게

인식하며 조사와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한 교수법은

모둠 활동이다. 학생 단독보다는 4~6명 정도로 모둠을

구성하여서 조사활동과 감상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생기있고 토의가 활성화 된 학생주도형 수업을 가

능하게 한다. 특히, 사운드아트 작품은 관객이 직관적으

로 그 개념이나 의미를 알아채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약간의 예술을 감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감상활동 가

이드(<그림 1>)를 따라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모둠 별 한 학기에 최소한 한 명의 아티스트와 대표 작

품을 심도 깊게 분석하며 살필 수 있도록 하고 강의실

에서 모둠 활동의 결과를 공유하게 한다. 필요한 경우

교수자의 보충적인 설명이나 피드백을 추가하는 형식

으로 작품조사와 감상활동을 정리해준다. 감상활동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서 학생들이 조사할 대상은 학

기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수 있지만 그간 여러 학기에

걸쳐서 조사대상으로 활용했던 아티스트를 리스트로

적시하여 주차별 단위의 교과내용을 예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그림 1. 예술작품 감상활동 가이드라인
Figure 1. Guidelines for Art Apprecia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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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차별 교과내용
Table 1. Weekly Curriculum

주차 학습내용 교수법 적용 내용

1 OT & Ice Breaking

<강의 + PBL 과제>
PBL 과제: 강의
내용관련 자기반영
감상을 외부에서
환경음과 함께 녹음(낮)
완성, 청취하여 감상과
함께 제출하기.

2

창의적 예술이란?
학습목표: 예술의 개념
과 분류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인다.

<강의 + 모둠 활동 +
PBL 과제>
모둠 조사 및 토의: 조편
성 & 아이스브레이킹.
LCC 유튜브 채널 조별
탐색, 토의내용 공유(게
시판)
PBL 과제: 강의
내용관련 자기반영
감상을 외부에서
환경음과 함께 녹음(밤)
완성, 청취하여 감상과
함께 제출하기.

3

사운드아트란?
학습목표: 소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운드
아트의 역사와
현대사회에서의 위상을
살펴본다.

<강의 + 모둠 활동 +
PBL 과제>
모둠 조사 및 토의 활동:
Global Sonic Culture 조
별 탐색, 토의내용 공유
(LMS 게시판).
PBL 과제: 강의
자기반영 감상을 조용한
내부환경에서 초근접과
근접의 버전으로 녹음
완성, 청취하여 감상과
함께 제출하기.

4

소리, 예술, 그리고 형이
상학 I
학습목표: 소리의 특성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 대표작가 2인,
대표작품 설명듣기

<강의 + 모둠 활동 +
PBL 과제>
PBL 과제: 타학생이
제출한 음원과 교환,
서로의 음원을 비교하여
듣고 차이점으로 인식한
것들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5

사운드 편집 실습
학습목표: 사운드
편집을 위한 동영상을
강의를 시청하면서
실습하기.

<동영상 강의 + 실습활
동>
PBL 과제: “사운드 편집
따라하기” 동영상 강의
시청하며 편집 실습하기
(과제 기한은 약 3주
배정).

6

소리, 예술, 그리고 형이
상학 II
학습목표: 도슨트의
개념 이해(강의식 진행).
각 조에 총 8명의
사운드 아티스트 중
1인씩 담당하도록
배정하기. 배정된
작가의 작업을
예술감상활동지를
참고하여 모둠 활동을
통해 분석하며 미학적
시각으로 감상하여
살피고, 감상체험을
토의하여서 나중에
도슨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활동을 한다.

<강의 + 모둠 활동 +
PBL 과제>
모둠 활동: 조별 조사대
상 작가 배정, 1차 조사
및 감상활동 (감상활동지
활용).
PBL 과제 (계속): “사운
드 편집 따라하기” 동영
상 강의 시청하며 편집
실습하기.
*모둠 별 심층 조사대상
8명의 작가 리스트의 예:
제이콥 커케가드 (Jacob
Kirkegaard), 샘슨 영
(Samson Young), 로리
앤더슨(Laurie
Anderson), 료지 이케다
(Ryoji Ikeda), 쟈넷

카디프(Janet Cardiff),
장영혜중공업, 태싯그룹,
맥스 노이하우스(Max
Neuhaus) 등.

7

도슨트 역할로 모둠 조
사내용 발표 1차 - 사
운드조각, 사운드 설치
작품 중심으로
학습목표: 도슨트가
되어 배정된 사운드
아티스트와 작품들을 타
학생들에게 소개하도록
한다. 교수자는
학생발표에 대하여
피드백과 작가와 작품에
대한 부연설명을 한다.

<강의 + 모둠 활동 +
PBL 과제>
모둠 발표 활동: 도슨트
(조) 역할극 1차. 3개 조
발표
(학생평가지 작성).
PBL 과제 (계속):
“사운드 편집 따라하기”
동영상 강의 시청하여
편집 실습 마무리, 과제
제출완료하기.

8 중간고사

레포트 대체 – 국내와
해외 사운드아트 이벤트
또는 전시를 찾아 각
1개씩 추천하기

9

도슨트 역할로 모둠 조
사내용 발표 2차 – 오
디오비주얼과 사운드스
케이프 중심으로
학습목표: 도슨트가
되어 배정된 사운드
아티스트와 작품들을 타
학생들에게 소개하도록
한다. 교수자는
학생발표에 대하여
피드백과 작가와 작품에
대한 부연설명을 한다.

<강의 + 모둠 활동>
모둠 발표 활동: 도슨트
(조) 역할극 2차. 3개 조
발표
(학생평가지 작성).
PBL 과제: 기말작업
아이디어 구상하기
(리서치 또는 사운드물
제작 중 택1).

10

도슨트 역할로 모둠 조
사내용 발표 3차 – 사
운드 퍼포먼스 행위와
일렉트로어쿠스틱 중심
으로
학습목표: 1) 도슨트가
되어 배정된 사운드 아
티스트와 작품들을 타
학생들에게 소개하도록
한다. 교수자는 학생발
표에 대하여 피드백과
작가와 작품에 대한 부
연설명을 한다.
2) 후반기 워크숍을
위한 새로운 팀 구성
또는 개인 활동
선호도에 따른 분류,
의견 수렴

<강의 + 모둠 활동>
모둠 발표 활동: 도슨트
(조) 역할극 2차. 3개 조
발표
학생평가지 작성
PBL 과제: 기말작업
아이디어 구상하기
(리서치 또는 사운드물
제작 중 택1)

11
창의적인 기말과제를
위한 브레인라이팅
(Brain-Writing) 워크숍

<모둠 Brain-Writing 워
크숍>
개인별 기말과제 구상을
위한 브레인라이팅
(Brain Writing)을
워크숍 실시, 아이디어
보완.

12 창작작업 실습 및 Q&A

개인별 창작작업 진행 -
녹음, 편집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교수자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기타 질의응답 진행.

13 기말평가 – 발표 1 기말발표 (10명), 피드백,
개인성찰지 작성.

14 기말평가 – 발표 2 기말발표 (10명), 피드백,
개인성찰지 작성.

15 기말평가 – 발표 3 기말발표 (10명), 피드백,
개인성찰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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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의 모형설계 분석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본 교과목은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인 PBL(problem based learning)로 진

행하도록 녹음 및 편집과제, 작품 조사와 감상, 토의,

창의적 표현완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

습동기를 유발하고, 효과적인 학습으로 구성했다. 이 강

의 모형과 교수법의 내용이 켈러(John M. Keller)의 학

습동기이론의 개념들을 활용하여 각 활동과 학습이

ARCS의 구성요소 중 어떤 수업과정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학습의 동기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인 하나의 이론 틀 안에

서 제공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통합적 의의를 지니는

ARCS의 기본 아이디어[33]를 <현대사회의 사운드아

트>의 수업과정에 적용해 분석해보는 것이다. 한 학기

동안 어떠한 조사활동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지 구

체적인 학습목표를 학기초에 제시하고 모둠 활동을 연

결하여 다양한 현대예술을 접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글로벌사회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

한 수준의 PBL과제를 통해 기말 발표까지 학생이 사운

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종합적인 교과목의

전반적 내용을 ARCS의 기본 아이디어에 적용하여 정

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ARCS와 <현대사회의 사운드아트> 학습동기, 내용과 전략
Figure 2. ARCS and <Sound Art of Contemporary Society>
Learning Motives, Contents & Strategies

위의 그림을 통해 <현대사회의 사운드아트>는 교수

자의 지식전달, 조사활동과 발표, 다양한 PBL 과제를

통한 듣는 미학과 ‘사운드를 조작하는 행위’를 모두 포

함하므로, 이론적 학습과 체험기반 학습은 물론 다양한

교수법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며 특히 동료학생과 소

통을 활성화하는 심화된 모둠 활동과 토의, 그리고 개

인적인 표현이나 창의적 사유활동의 결과물이 양산되

도록 설계되어 ARCS의 구성요소에 상당히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 설명한 일련의 수업 내용을 통해 <현대사

회의 사운드아트> 교양교과에서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학제적이며 융·복합적인 천성을 지닌

사운드아트를 통해 학부생들이 자연스럽게 융합적 사

고의 산출물들을 보고 들으며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

리고 통합적, 이종적(heterogeneous), 자율적인 자유 예

술로서 사운드 아트를 접하게 됨으로써 예술학, 철학,

그리고 문화기술적 측면에서 융합적으로 사고하는 경

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오늘날 진정

성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는 국제적인 사운드아트의 다

양한 사례와 작가들을 살펴봄으로써 문화, 예술, 사회

등이 작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신성장 예술활동으

로 어떻게 주목받는 활동을 펼치게 되는지 그 창의적

표현과 행위의 다양성을 인식하면 창조적 사고력을 키

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어쩌면 성장세력이 매우 강

한 현대예술분야인 사운드아트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

은 AI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예술계의 흐름

을 긴밀하게 인식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리고 더 발전적인 기대를 하자면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사운드를 응용하여 학제적이고 융·복합적인

연구나 프로젝트를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녹록지 않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현실

적 환경을 감안하여 이제는 사운드아트를 전공으로서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교양예술

로서 대안적인 교육을 도모하는 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는 대학과 국가,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가 지향하는 융

복합적 전인교육을 실현하게 되는 하나의 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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